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뱜수만명 운집했던 광장 인파 수백명 그쳐…성지 발길 뚝뱛

뱜피자발라추기경 “이렇게슬픈성탄절, 올해마지막돼야”

‘아사드독재’붕괴된시리아14년만성탄절축제분위기뱛

축복기도하는주민들 지난24일(현지시간) 요르단강서안지구베들레헴성당을찾은시민들이아기예수탄생을기념하며기도를하고있

다. /AP=연합뉴스

기독교 대축일이자 세계인들의 축제

인성탄절이었지만예수의탄생지인요

르단강 서안 도시 베들레헴은 올해도

트리를 세우지 못하는 등 침울한 분위

기를벗어나지못했다.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

쟁이2년째이어지고있어서다.

지난 24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베들레헴당국은지난해에이어올해도

성탄 트리나 화려한 장식, 떠들썩한 축

하행사를하지않기로했다.

순례객과 여행객도 급감하면서 예년

이라면 발디딜 틈 없이 북적거렸을 구

유 광장을 비롯한 시내 명소와 시장들

도한산하기만했다.

이러한 상황은 수입의 70%를 관광에

의존하는베들레헴경제에심각한타격

으로작용하고있다.

팔레스타인 관광부의 지리에스 쿰시

예 대변인은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직전인 2019년까지만 해도 베들레헴을

찾는 방문객이 연간 200만명 안팎이었

으나,올해는 10만명도채 되지않는숫

자로감소했다고말했다.

하지만 안톤 살만 베들레헴 시장은

“올해는 기쁨을 제한하기로 했다”면서

“성탄절은 신앙의 축제다. 우리는 신께

우리가직면한수난을끝내달라고기도

하고청할것”이라고말했다.

예루살렘 라틴 총대주교인 피에르바

티스타피자발라추기경이집전하는특

별미사는 예정대로 진행됐으나, 구유

광장에 모인 순례객과 주민의 수는 수

만명수준이었던예년과달리수백명에

그쳤다.

피자발라추기경은전쟁터가된가자

지구에서 막 돌아왔다면서 “모든게 파

괴되고 굶주림과 재앙이 닥쳤다. 하지

만 ‘생명’ 또한 볼 수 있었다. 그들은 포

기하지 않았고, 여러분들 역시 결코 포

기해선안된다”고말했다.

그는 “이렇게 슬픈 성탄절은 올해가

마지막이돼야한다”고말하기도했다.

지난해10월7일부터이스라엘의보복

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에서 4만5천여명

의팔레스타인인이사망했다.팔레스타

인자치정부가관할하는요르단강서안

에서도1천명이상이목숨을잃었다.

AFP통신은가자지구에서도수백명

의 현지 기독교인이 성탄 전야 미사를

올리고 전쟁 종식을 기도했다고 전했

다.

12세기에 지어진 가자시티의 그리스

정교회 성당 성 포르피리우스 교회에서

피란생활을 해 왔다는 주민 조지 알-사

이그는 “올해 성탄절에는 죽음과 파괴

의냄새가난다”고말했다.

그는“기쁨도,축제분위기도없다.우

리는 다음 명절까지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조차모른다”고말했다.

한편바샤르알아사드가이끄는독재

정권이무너지면서14년가까이이어졌

던 내전이 종식된 시리아에서도 성탄

미사가집전됐다.

‘인간 도살장’이란 악명을 지닌 세드

나야교도소가있었던시리아세드나야

지역에선많은주민들이오래된수도원

주변에 모여 트리를 밝히고 음악을 연

주하며평화회복을자축했다.

아사드를 축출하고 과도정부를 세운

반군 세력의 주축인 하야트타흐리르알

샴(HTS)은알카에다연계조직인알누

스라 전선의 후신이지만, 소수종교 보

호 등을 공언하며 민족·종파간 화합에

앞장서는모습을보여왔다. /연합뉴스

전쟁2년째 ‘아기예수탄생지’베들레헴침울한성탄절

북미항공사령부, 북극출발산타실시간추적…웹사이트등중계

오후11시24분께韓도착…3분45초간제주부터서울까지한바퀴

서울타워지나는산타 산타클로스가루돌프들이끄는썰매를타고서울타워를지나

고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 24일 밤 산

타클로스가 루돌프들이 끄는 썰매를

타고 한반도 밤하늘을 찾아와 어린이

들에게 2천만개 넘는 선물을 나눠주고

떠나갔다.

25일(한국시간) 북미항공우주방위

사령부(NORAD)가 공식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공개한 산타의

실시간위치추적경로에따르면,산타

는 전날 오후 11시24분께 한국을 찾았

다.제주서귀포남쪽상공으로진입한

산타는 남해를 건너 부산을 시작으로

한반도 구석구석을 훑으며 북상해 서

울로진입했다.

NORAD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

한 서울 방문 영상에 따르면 루돌프가

끄는 썰매를 탄 산타는 여의도 63빌딩

과 남산 서울타워를 한 바퀴씩 돌았고,

이어 잠실 롯데월드타워를 두 바퀴 돌

고경복궁지붕위를지나별이반짝이

는밤하늘로향했다.

산타가 제주부터 서울까지 주요 도

시들을 훑으며 한국에 머문 시간은 약

3분45초였다. 지난 1년간 착한 일을 한

한국 어린이들에게 약 2천만개의 선물

이뿌려졌다.

휴전선 상공을 가로지른 산타는 북

한에도약1분간머물며선물을전달한

후 선양 방향으로 한반도를 빠져나갔

다.

산타는 한국 시간으로 지난 24일 오

후 6시 북극을 이륙해 전 세계를 도는

비행을시작했다.

날짜 변경선을 따라 태평양 상공을

남하했다가남극을거쳐다시북상,호

주와일본을지나한국으로향했다.

이후 북한과 중국, 인도, 중동, 아프

리카 대륙을 경유해 유럽 등 전세계를

빠짐없이방문했다.

산타가전달한선물은40억개를넘겼

다. 바쁜 이동 중에도 잠시 짬을 내 국

제우주정거장(ISS)에들러7명의우주

비행사들에게도선물을전달했다고한

다.

잠재적 적국의 위협으로부터 북미

대륙상공을지키는NORAD는1956년

부터 69년째 산타의 비행 경로를 실시

간 추적해 어린이들에게 알려주는 일

을하고있다.

현지백화점이콜로라도스프링스의

한신문에게재한‘산타에게전화걸기’

이벤트 광고의 전화번호가 잘못 기재

된 탓에 NORAD로 어린이들의 전화

가쇄도한일이계기가됐다.

NORAD는레이더와위성등을이용

해 루돌프의 빨간 코가 방출하는 적외

선을 추적해 위치를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한반도밤하늘다녀간산타…루돌프썰매타고선물뿌려
성문통과하는순례자 ‘잠벌사면’전대사은총받아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24일(현지

시간)바티칸성베드로대성전의성문

(聖門)을 열고 2025년 가톨릭 희년의

시작을알렸다.

88세의 교황이 이날 휠체어를 타고

성문으로 이동해 문을 몇 차례 두드리

자 문이 열리며 바티칸시국 전역에 종

소리가 울려 퍼졌다.

문이 열리자 교황은 휠체어를 타고

성문 문턱을 넘어 대성전 안으로 들어

가성탄전야미사를집전했다.교황에

이어 전 세계에서 온 10명의 어린이가

전통 의상을 입고 성문의 문턱을 넘었

다.그뒤를전세계각지에서온54명의

신자가뒤따랐다.

희년은가톨릭교회에서신자에게특

별한영적은혜를베푸는‘성스러운해’

다. 다른 말로 성년(聖年)이라고도 부

른다.

희년의 시작과 마침은 교황이 성 베

드로 대성전의 성문을 여닫는 예식으

로이뤄진다.2026년 1월6일까지 개방되

는 이 성문을 통과하는 순례자는 죄에

따른 잠벌을 면제하는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

교황은“우리여정의발걸음은전세

계교회의발걸음이며,세상속의순례

자이자평화의증인”이라고말했다.

그는 “문턱을 넘으면 신자들은 자비

와 용서의 시간에 들어간다”며 “우리

는 이 문턱을 넘음으로써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용서의 길을 걷기 시작

한다”고덧붙였다.

교황은 희년 기간에 전 세계에 평화

를촉구하는메시지를발신한다.

희년은 구약성경에서 유래했다. 이

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법에 따라 50

년마다한번씩축제를거행했는데,이

때 모든 빚을 탕감하고 노예를 해방하

라는규정이있었다.

가톨릭교회에서는 1300년 보니파시

오 8세 교황이 이 축제에서 유래한 희

년을선포하며기리기시작했다.

/연합뉴스

성베드로대성전개방…2025년희년막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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